
￭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

￭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

주제:용서  제목:대출 받은 용서  성경: 마태복음 18장 
23-35절

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

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

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
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

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

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

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
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

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
되

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

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
알리니

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
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

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
지 아니하냐 하고

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

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
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(마18:23-35)

용서는 믿음인가 윤리인가?
용서는 믿음과 순종의 윤리이다.
기독교 진리에서 용서란 믿음으로 시작된 끈의 맞은편이다. 믿음이

라는 끈을 잡고 올라가다 보면 그 끈은 어느새 용서라는 끈으로 변



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.
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이럴줄 몰랐다는 표정을 짓는다.
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냉철하게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.
대체적으로 1. 나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으며, 2. 아직은 용서할 

단계도 아니며, 3. 이것 만큼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, 4. 이
것은 용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, 5. (특히 크리스챤)이런 

신령한 것을 훼손하는 일을 용납하는 것은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라

고 말한다.
그러나 그가 믿음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

정받게 된 때를 곰곰이 생각한다면 위의 다섯가지 용서할 수 없는 

이유들은 부끄러운 이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.
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

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기 때문이다.
심지어 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실건지 말건지를 흥정하지도 않았다. 
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

의 자녀가 되었다.
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은 

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. 
하나님은 내가 용서를 빌지 않았지만, 이미 오래전에 나의 모든 죄

를 용서하셨다.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용서됨을 확

신하고 회개토록 하기 위하심이었다.
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이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, 지
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고, 저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

게 된 삶에서 건짐바 된 이후 내 입에서 신앙고백이 나오게 되었다

는 것이다. 
믿음이라는 끈의 다른 끝은 용서다.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받음의 댓

가로 용서하기를 요구하신다.
그래서 용서는 믿음이고 순종이고 윤리가 된다.
나는 용서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. 나는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고 



생각해야 한다. 나는 용서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여겨야 한다.
 
그러면 도데체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?
답은 일만 달란트와 백 데나리온의 함수관계에 있다.
그리고 납입횟수는 일흔 번 씩 일곱 번, 즉 사백구십회다.
한 달란트는 약 4억8천만원. 1만 달란트는 4조 8천억. 한달 이자만 

해도 매달 240억의 이자 발생.(최저금리 3% 120억)
한 데나리온은 약 10만원 백 데나리온은 천만원.
한 달란트는 약33kg 금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약 15억. 1만달란

트는 15조원.(4대강 사업 초기예산 13조와 비슷함. 현재는 총 비용 

약30조 추산)
그래서 이걸 대출로 환산 해 보면 백 데나리온은 하루 이자7억7천
만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.
그러나 문학적으로 계산하면 간단하다. 즉 결코 값으로 헤아릴 수 

없는 많은 죄를 용서 받았으니,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

는 것은 당연한 값이라는 뜻이다. 일만이라는 숫자의 의미와 일흔번

씩 일곱 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각각 너무 많다

는 것과 완전하다는 뜻이 있다. 완전히 그리고 아주 많이 용서하라는 

의미이다. 
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믿는 것이고,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고, 이렇

게 하면서 복을 받는 것이다.
예수님께서 이것을 금전거래로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면서 

이 세상의 일들이 풀어져 나가기 때문이다. 
세상에는 돈이 풀어져야 하고, 사람들의 마음에는 용서가 풀어져야 

한다. 그래야 세상의 만사가 돌아간다.
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

지 아니하냐 하고

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동정하기를 원하고 계신다. 우리의 존재 이유

가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이다.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한다. 



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건강하다.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생활을 

이어가고 있다.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안전하다.
그런데 내가 동정해야 할 사람이 있다.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

동정해야 한다.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를 한다. 말과 행동으

로 상처들을 입힌다. 만약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

을 살게 한다면 우리는 모두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.
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용거래를 제의해 오셨

다.
조건은 한쪽 끝이 용서인 믿음의 끈을 붙잡으라는 것이다.
하나님을 믿는 것이란, 내가 막대한 자금의 용서를 대출받은 것과 

같다. 나는 날마다 그 이자를 내야 한다. 그 이자 또한 남을 용서하

는 것이다. 오늘 당신은 이자를 내고 있는가? 아니면 또 다른 용서를 

대출하고 있는가? 만약 당신이 오늘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조

심해야 한다. 당신은 신용불량자처럼 용서불량자가 된다. 곁에서 지

켜보고 있는 자들이 당신을 고소할지 모른다.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

상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, 당신은 감옥에 갖히게 될 것이다. 
더 이상 하늘의 복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. 더 이상 마음에 평안도 없

을 것이다.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. 더 이상 기쁜 일

이나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. 그것이 영적인 감옥이

다.
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

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
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(마18:23-35)

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용서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다는 것에 놀란

다.
그들은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용서를 가늠한다.
나는 기독교인에게는 사법기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.
사법기관은 하나님의 오른팔이고, 교회는 하나님의 왼팔이다.
교회는 사법기관이 아주 잘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.



그러나 내가 사법기관을 신뢰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사법기관이 되

는 것은 차이가 있다. 우리 법률은 스스로 사법기관이 되는 것, 스스

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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